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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 시각으로 본 
탈북학생 교육의 접근법」토론문

김 영 석 (경상대학교)

먼저 다문화주의 시각에서 탈북학생의 교육에 접근해야 한다는 남호엽 교수의 문제의식에 공감한
다. 공감은 크게 다문화교육이 단순히 문화적 소수자의 적응을 돕는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인 
사회정의 실현의 수단이라는 점, 둘째 탈북학생들이 남한의 문화와 차별화된 문화를 가진 소수자임과 
동시에 사회적 차별의 희생자라는 점, 셋째, 탈북학생들이 단순히 공감과 동정, 동화의 대상이 아닌 
동등한 성공의 기회를 보장받아야 할 사회정의실현의 수혜자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본 논문이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쓰여진 것이기는 하지만, 탈북학생들에게 필요한 형
평교수의 방법이나 교육과정, 학교 체제의 변환 방식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논의를 연장하였으면 하
는 기대도 해본다. 탈북자 출신 교사의 채용을 비롯하여 탈북학생들의 학교적응을 돕기 위한 학교제
도 개선방안, 탈북학생들이 가진 선행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한 교수방법 및 학습지원 방법, 탈북학생
들에 대한 편견해소방법 등 다양한 교육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탈
북학생의 관점에서 계획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문화주의 또는 다문화교육은 적극적인 사회개혁프로그램으로 주창되었다. 한국에서는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쯤으로 축소되어 이해되고 있는 점이 아쉽다. 다인종 사회에서 문화적 소
수자가 동시에 사회적 소수자가 되기 쉽다는 점에서 사회정의 문제가 인종이나 종족문제와 결부되어 
‘문화’가 전면에 등장하고 있지만 근본 취지는 평등의 실현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한마
디로 이주 여성의 자녀가 사회적 주류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이 다문화교
육인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주 여성의 자녀 뿐 아니라 농촌이나 도시 저소득층의 자녀, 여성 
등의 사회적 성공 기회도 제한되어 있다. 즉 평등의 실현을 제한하는 교육제도와 입시제도를 개선하
는 것도 큰틀에서 보면 다문화교육이 실현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탈북학생들이 그들이 가진 문
화적 정체성에 대한 포기 없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구비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민 교육 역시 다문화교육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탈북학생들은 이념적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탈북이주민들은 한편으로 
압제에서 벗어나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온 경험이 있는 반면 전체주의 사회에서 성장한 경험도 갖
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경험하는 남한의 민주주의는 단순히 적응해야 할 문화적 차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그들이 북한 체제를 탈출한 이유가 되어야 한다. 남한의 민주주의가 개인의 행복을 지원하고 
공정한 사회적 성공의 기회를 보장하는 제도라는 확신이 들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확고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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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을 가진 참여의 주체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일
환이라 할 수 있다.  


